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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mpact of work environment on health behavior of bus drivers by analyzing the association between work environment,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and also beverage intake.

          

          
            Methods
            We surveyed 116 male urban bus drivers working at 4 bus companies located in Yang-Chun public bus depots, Seoul. Data on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work environment, job stress and satisfaction, dietary habits, and beverage intake we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developed for this study.

          

          
            Results
            Among work environment variables, difficulties on toilet use was associated with job satisfaction (β=-1.45) and job stress (β=4.68), and disturbance caused by urinary problem was also associated with job satisfaction (β=-1.30) and job stress (β=2.77). Difficulties on toilet use was also related with mean daily water intake (β=-0.23). The frequency of coffee intake was higher in most subjects and it increased as job satisfaction get higher (p=0.0330).

          

          
            Conclusion
            Difficulties on toilet use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job satisfaction and water intake and job satisfact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ffee intake. In addition, coffee intake was high in most bus driv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interventions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and eventually the health status of bus driver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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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직장은 근로자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사회적 지지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잦은 외식, 음주, 운동부족 등을 초래하여 생활습관 질환의 경과를 악화시키는 공간이기도 하다[1]. 또한 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과로, 과도한 업무 및 의무에 대한 부담감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2]. 그 중 낮은 사회 경제적 상태와 근로환경을 가진 블루칼라 직종의 남성은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높고,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등 많은 건강 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3,4]. 특히 교대 근무와 같은 불규칙한 근무형태를 가진 근로자들은 혈압, 심박수 및 카테콜아민의 분비가 증가하여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등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7].

      버스 운전기사들은 교대 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근무형태, 장시간 운전[7-9] 등의 직업적 특성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의 시내버스 운전자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버스 운전자들은 하루 평균 296.11분을 운전하지만 휴식은 114.67분에 한 번씩만 이루어지고 있었다[10]. 이로 인해 운전직 근로자들은 위장관계 질환 및 뇌,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으며[11-13], 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연구에서는 중년의 남성 버스 운전직 근로자가 동일한 연령대의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심혈관질환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버스 운전기사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안전 운행이 전적으로 버스 운전기사의 판단력과 책임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고도의 긴장과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교통 혼잡, 배차간격, 승객과의 마찰, 노사관계, 각종 공해와 같은 스트레스도 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15]. 서울시 소재 고속버스 남성 운전직 근로자 264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상지질혈증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더불어 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무환경은 생리현상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원칙적으로 운행 종료 후 휴식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어 있지만 교통 정체로 인해 도착이 지연되거나 배차간격이 짧으면 화장실에 가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버스 운전기사들은 소변을 참거나 물을 자주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의 기능이 약해져 신장질환이나 전립선질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적은 물 섭취는 만성신장질환과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20,21]. 또한 고혈압, 심장질환, 간질환을 가진 환자 등에서 수분 섭취 및 배설 양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22,23].

      직무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피로는 지나친 카페인 섭취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14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피곤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커피나 에너지음료 등 카페인을 수시로 섭취한다’가 35.5%로 1위를 차지했다[24]. 적절한 커피 섭취는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춘다고도 알려져 있으나, 지나친 섭취는 불면증이나 위장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식약처에서는 카페인 섭취를 일일 최대 400mg으로 권장하고 있다[28]. 또한 180mg 이상의 카페인 섭취는 이뇨작용을 촉진해 수분섭취 및 배설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29]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다량의 커피 섭취 또한 체내 수분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와 같이 버스 운전기사들은 장시간 연속하여 운전을 해야 하고 적절한 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며, 직무 중 받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음료 섭취 행태가 불량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행태를 음료섭취 실태를 중점으로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의 가설을 검정하고자 한다.

      
        	1. 버스 운전기사의 근무환경은 음료섭취에 영향을 미친다.


        	2. 버스 운전기사의 근무환경은 직무 스트레스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3. 버스 운전기사의 직무 스트레스 및 만족도는 음료섭취에 영향을 미친다.


      

    

    

  
    
      Methods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시 시내버스 기사를 표적 모집단으로 하여, 서울시 양천구에 차고지를 둔 4개 시내버스 소속 버스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는 2014년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양천공영차고지에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총 13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부적합한 응답을 한 11부를 제외하였다. 이 중 설문에 참여한 마을버스 운전자(n=2)와 여성 버스운전자(n=3)는 대조군으로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해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16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도구
        문헌고찰을 통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개발한 설문지를 조사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상태, 근무환경, 직무 스트레스 및 만족도, 식습관 및 음료섭취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생년과 생월, 학력, 가족 구성원, 주관적 경제수준에 대해 물었다. 둘째, 건강상태 항목에서는 신장, 체중을 자가 기입하도록 하였고, 주관적 건강상태, 규칙적인 운동 여부, 운동 종목, 흡연 여부, 수면 상태 등을 물었다. 또한, 대상자의 음료섭취와 관련된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과민성방광증후군 진단 도구인 OABSS[29]를 포함시켰으며, 버스운전기사에게서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만성신부전, 전립선질환 등의 진단 여부도 물었다.

        셋째, 근무환경은 운전경력,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식시간 등을 질문하였으며, 음료섭취와 관련된 근무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화장실 사용 불편함과 화장실 문제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도 물었다. 넷째, 직무 스트레스는 한국안전산업공단에서 개발한 4점척도의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30]을, 직무 만족도 문항은 5점척도의 최순영[31]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직무 스트레스 점수는 7개 영역별 점수 산출방법을 이용하여 각 영역의 환산점수를 합한 값을 이용하였다.

        다섯째, 식습관 항목은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의 식생활 관련 설문 문항집을 발췌하여 인용한 김애리[32]의 일부 문항과 전정은[33]의 일부 문항을 발췌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음료섭취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하루에 물과 커피를 얼마나 마시는지, 물을 언제든지 원할 때 마실 수 있는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시는 음료가 무엇인지,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음료섭취 항목은 식품섭취빈도조사(FFQ)의 형식에 따라 9가지 음료의 섭취 빈도로 물었다. 음료의 종류는 선행연구[33]를 참고하여 탄산음료, 과일/야채주스, 스포츠음료/이온음료, 카페인음료, 우유 및 유제품, 두유류, 기능성음료, 주류, 물의 9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대상자들의 카페인 섭취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카페인음료를 커피, 에너지음료, 녹차로 세분화하였다. 식품섭취빈도 결과는 Wadolowska[34]가 하루당 평균 섭취 빈도로 환산하여 사용한 것을 응용하여 주당 평균 섭취 빈도를 산출하여 나타내었다. 이때, 참여자의 60% 이상이 전혀 섭취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스포츠 음료, 차류, 두유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9.3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다. 일반적 특성 각 분포에 대한 차이 검증에는 Chi-square 방법을 사용하였고 근무 환경, 직무 스트레스 및 만족도와 음료섭취량 간 상관성 분석에는 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위의 3가지 요인 간 정량적 분석에는 Generalized Linear Model(GLM)을 사용하였고 각 분포의 차이 검증에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Results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응답자 116명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평균 나이는 51세였고 대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82.5%로 대부분이었으며, 자신의 경제수준이 중간 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7%였다. 자가응답한 신장과 체중으로 계산한 BMI의 평균은 24.1이었고, 건강상태는 대부분 보통(Normal)이거나 좋다(Healthy)고 생각하고 있었다. 진단 받은 적이 있는 질환 중에서는 고혈압이 33.0%로 가장 높았고, 과민성 방광 증후군은 경증 15.5%, 중등증 7.8%, 중증 0%로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낮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Participants (n=116)
            

          
          
            	
              Socioeconomic status
            
            	
          

          
            	Age (Mean±SD)
            	51.0±7.9
          

          
            	Education (n,%)†
            	
          

          
            	　Below high school
            	94 (82.5)
          

          
            	　Above college
            	20 (17.5)
          

          
            	Subjective economic status (n, %)†
            	
          

          
            	　High
            	0 (0.0)
          

          
            	　Middle high
            	15 (12.9)
          

          
            	　Middle
            	39 (33.6)
          

          
            	　Middle low
            	44 (37.9)
          

          
            	　Low
            	18 (15.5)
          

          
            	Subjective health status (n, %)†
            	
          

          
            	　Very unhealthy
            	0 (0.0)
          

          
            	　Unhealthy
            	3 (2.6)
          

          
            	　Normal
            	70 (60.3)
          

          
            	　Healthy
            	37 (31.9)
          

          
            	　Very healthy
            	6 (5.2)
          

          
            	Anthropometric data (Mean±SD)
            	
          

          
            	　Height
            	170.5±5.3
          

          
            	　Weight
            	70.0±8.5
          

          
            	　BMI
            	24.1±2.4
          

        

        
          
            *A total of 116 male bus drivers in Seoul, Korea
          

          
            †P-value from chi-square test, p<.0001
          

        

        

      

      
        2. 근무환경이 하루 물 섭취량과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이전에 근무환경과 직무 스트레스 및 직무 만족도, 근무환경과 하루 물 및 커피 섭취량, 직무 스트레스 및 직무 만족도와 하루 물 및 커피 섭취량 간의 상관분석을 먼저 실시하여 변수들 간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직무 스트레스는 근무 중 화장실 사용 어려움(R=0.44, p<0.001), 생리현상 문제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R=0.24, p=0.0153)과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직무 만족도는 버스 운전경력(R=-0.22, p=0.0194), 근무 중 화장실 사용 어려움(R=-0.46, p<.0001), 생리현상문제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R=-0.40, p<.0001)과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그리고 하루 물 섭취량은 근무환경 중 월 평균 휴무일과 양의 상관성을(R=0.19, p=0.0403), 근무 중 화장실 사용 어려움(R=-0.22, p=0.0200)과 음의 상관성을 나타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루 커피 섭취량과 근무환경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직무 스트레스 및 직무 만족도와 하루 물 및 커피 섭취량 사이에도 유의한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난 변수들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근무환경이 하루 물 섭취량에 미치는 영향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월 평균 휴무일은 하루 물 섭취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β=0.14, p=0.0264), 근무 중 화장실 사용의 어려움은 하루 물 섭취량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β=-0.23, p=0.0476). 따라서 월 평균 휴무일이 증가할수록 하루 물 섭취량은 증가하였고, 근무 중 화장실 사용이 어려울수록 하루 물 섭취량이 감소하였다.

        
          
          

          Figure 1. 
				
          

          
            The β-coefficients of work environment on mean daily water intake by multivariable regression analysis
          
          

          

        

        Figure 2에 근무환경이 직무 스트레스 및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생리현상문제가 업무에 미치는 어려움(β=2.77, p=0.0257), 근무 중 화장실 사용 어려움(β=4.68, p<.0001)은 직무 스트레스와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버스 운전경력(β=-0.15, p=0.0009), 생리현상문제가 업무에 미치는 어려움(β=-1.30, p=.0002), 근무 중 화장실 사용 어려움(β=-1.45, p<.0001)은 모두 직무 만족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생리현상문제가 업무에 미치는 어려움이 클수록, 근무 중 화장실 사용이 어려울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직무 만족도가 감소하였다. 버스 운전경력은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감소하였다.

        
          
          

          Figure 2. 
				
          

          
            The β-coefficients of work environment on job satisfaction by multivariable regression analysis
          
          

          

        

      

      
        3.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및 직무 만족도
         ‘근무시간 중 생리현상(소변)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화장실 이용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고 답한 사람일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아지고 직무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Table 2]. ‘근무 시간 중에 발생하는 생리현상(소변) 문제는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줍니까?’에 대한 질문에는 큰 불편함을 준다고 답한 사람일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직무 만족도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Table 2. 
				
          

          
            The association between work environment and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How often do you have trouble using toilet during working hour?
              	P-for trend†
            

            
              	Never
              	Sometimes
              	Usually
              	Always
            

          
          
            	Job stress
            	42.1±2.5
            	46.8±2.0
            	50.5±2.6
            	55.9±2.8
            	<.0001
          

          
            	Job satisfaction
            	17.0±0.7
            	15.2±0.6
            	14.0±0.8
            	12.1±0.8
            	<.0001
          

          
            	
            	How much disturbance caused by urinary problem affect your work?
            	P-for trend†
          

          
            	Never
            	Rarely
            	Somewhat
            	Very much
          

          
            	Job stress
            	46.9±4.1
            	43.4±2.9
            	48.1±2.2
            	50.7±2.7
            	0.0723
          

          
            	Job satisfaction
            	16.6±1.1
            	16.6±0.8
            	14.7±0.6
            	13.0±0.8
            	<.0001
          

        

        
          
            *All values are adjusted mean±SE
          

          
            †P-for trend from generalized linear model (GLM); adjusted for age, education level, physical activity level, smoking status
          

        

        

      

      
        4. 화장실 이용에 따른 음료섭취실태
        화장실 이용 어려움에 따른 음료섭취실태는 다음과 같다. “화장실을 항상 제때에 이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참여자의 66.7%, “자주 제때에 이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참여자의 34.8%가 하루에 물을 1병 이하로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느낄수록 물 섭취 수준이 낮은 전반적인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커피의 경우 대부분의 참여자가 하루 2-3잔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Mean daily beverage intake by difficulties on toilet use*
          
          

        

        
          
            
              	Beverage
              	How often do you have trouble using toilet during working hour?
              	P-value†
            

            
              	Never
              	Sometimes
              	Usually
              	Always
            

          
          
            	Water (bottle, 500ml)
            	　
            	
            	
            	
            	
            	0.2398
          

          
            	<1/2
            	4(17.4)
            	13(23.6)
            	8(34.8)
            	10(66.7)
          

          
            	1/2-1
            	7(30.4)
            	12(21.8)
            	5(21.7)
            	1(6.7)
          

          
            	1-2
            	7(30.4)
            	16(29.1)
            	6(26.1)
            	3(20.0)
          

          
            	2>
            	5(21.7)
            	14(25.5)
            	4(17.4)
            	1(6.7)
          

          
            	total
            	23(100.0)
            	55(100.0)
            	23(100.0)
            	15(100.0)
          

          
            	Coffee(cup, 150ml)
            	　
            	
            	
            	
            	
            	0.4419
          

          
            	<1
            	2(8.7)
            	6(10.9)
            	2(8.7)
            	1(6.7)
          

          
            	1
            	5(21.7)
            	12(21.8)
            	4(17.4)
            	0(0.0)
          

          
            	2-3
            	12(52.2)
            	33(60.0)
            	15(65.2)
            	10(66.7)
          

          
            	>4
            	4(17.4)
            	4(7.3)
            	2(8.7)
            	4(26.7)
          

          
            	total
            	23(100.0)
            	55(100.0)
            	23(100.0)
            	15(100.0)
          

        

        
          
            *All values are N(%)
          

          
            †P-value form fisher’s exact test
          

        

        

        화장실을 항상 또는 자주 제때에 이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운전 중에 물을 마시는 것이 어려워서”가 10건, “물을 휴대하는 것이 불편해서”가 5건, “생리현상이 걱정되어서”가 4건 있었으며, “운전 중에 물을 마시면 징계를 받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2건 있었다. 

      

      
        5.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에 따른 음료섭취빈도
        일반화 선형 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에 따른 주당 음료섭취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직무 스트레스를 삼분위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주당 음료섭취빈도를 보았을 때에 주당 음료섭취빈도에서는 유의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술의 섭취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약하였다(T1: 1.3회/주, T2: 1.5회/주, T3: 2.3회/주, p for trend: 0.2011). 

         직무 만족도에 따라서는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커피의 주당 섭취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1: 12.3회/주, T2: 14.0회/주, T3: 16.0회/주, p for trend: 0.0330). 탄산음료의 섭취빈도는 직무 만족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물과 주류의 섭취빈도는 직무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4. 
				
          

          
            Mean weekly frequency of beverages by tertiles of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Beverages
              	Job satisfaction
            

            
              	T1
(16-42)
              	T2
(42-48)
              	T3
(48-80)
              	P for trend†
            

          
          
            	Soft drinks
            	0.6±0.7
            	1.9±0.7
            	0.9±0.6
            	0.6609
          

          
            	Fruit/Vegetable juices 
            	1.0±1.0
            	2.0±1.0
            	0.9±0.9
            	0.7218
          

          
            	Coffee
            	13.2±1.8
            	15.8±1.8
            	14.5±1.7
            	0.3486
          

          
            	Energy drinks
            	1.9±0.7
            	1.6±0.7
            	1.4±0.6
            	0.3808
          

          
            	Milk and milk products
            	2.6±1.3
            	3.1±1.3
            	2.6±1.2
            	0.6496
          

          
            	Functional drinks
            	0.9±0.6
            	1.0±0.7
            	1.1±0.6
            	0.9722
          

          
            	Alcohol
            	1.3±0.7
            	1.5±0.7
            	2.3±0.6
            	0.2011
          

          
            	Water
            	17.2±1.5
            	17.2±1.5
            	17.5±1.4
            	0.9675
          

          
            	Beverages
            	Job satisfaction
          

          
            	T1
(8-13)
            	T2
(14-16)
            	T3
(17-22)
            	P for trend†
          

          
            	Soft drinks
            	0.3±0.7
            	1.0±0.6
            	1.4±0.6
            	0.1038
          

          
            	Fruit/Vegetable juices 
            	0.7±1.0
            	1.9±0.9
            	1.0±0.9
            	0.8445
          

          
            	Coffee
            	12.3±1.8
            	14.0±1.6
            	16.0±1.7
            	0.0330
          

          
            	Energy drinks
            	1.7±0.6
            	1.2±0.6
            	1.6±0.6
            	0.9408
          

          
            	Milk and milk products
            	2.8±1.2
            	2.0±1.1
            	2.8±1.2
            	0.8903
          

          
            	Functional drinks
            	1.0±0.6
            	0.9±0.6
            	1.1±0.6
            	0.7863
          

          
            	Alcohol
            	2.8±0.7
            	1.4±0.6
            	1.4±0.6
            	0.0590
          

          
            	Water
            	18.2±1.5
            	17.0±1.3
            	16.9±1.4
            	0.3946
          

        

        
          
            *All values are adjusted mean±SE
          

          
            †P-for trend from generalized linear model (GLM); adjusted for age, education level, physical activity level, smoking status
          

        

        

      

    

    

  
    
      Discussion and Conclusion 
      버스 운전 종사자들은 장시간 연속 운전, 배차 간격 엄수, 승객 대상 서비스 제공 등의 근무환경을 공유하며[24], 이는 직무 스트레스 및 직무 만족도에 더해 음료 섭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었다. 구체적인 근무 환경은 정책 및 회사 지침에도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같은 정책적 환경을 공유하는 서울시 버스운전기사를 대상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시 버스 운전기사의 근무환경, 직무 스트레스 및 직무 만족도, 음료섭취에 관련한 요인들을 조사하여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버스 운전기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환경 변수는 근무 중 화장실 사용의 어려움, 생리현상 문제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었고, 버스운전경력은 직무 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쳤다. 버스운전기사의 감정노동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25]에 따르면, 주당 근무시간, 무음주, 규칙적인 식사, 감정노동 정도가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 빈도가 높아지는 관계도 나타났으므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버스운전기사의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26]에 따르면, 직무 만족도의 결정요인은 삶의 질 만족, 경영진에 대한 인식, 근로조건 만족이었다. 근로조건 만족은 배차시간 만족, 휴식시간 만족, 임금 만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대구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연구[27]에서는 직무에 대한 인식, 근무시간, 인간관계, 근무시설, 근무일수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등도 의미 있는 변수라고 생각되었다. 

      음료섭취와 연관성이 있는 근무환경 변수는 화장실 사용의 어려움과 생리현상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였다. 화장실 사용이 어려울수록, 생리현상이 업무에 영향을 많이 미칠수록 물 섭취량이 적어지는 관계가 나타나 제 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 물을 적게 먹는 경향이 있다고 보였다. 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화장실 사용의 어려움이 잦은 사람들 중에서 물을 원할 때 섭취하지 못한다고 답한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운전 중에 물을 마시기 어렵고, 화장실을 가기 어려워 물을 덜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관련 징계가 있다는 응답을 통해 국가나 회사가 운전기사들의 적절한 수분 섭취에 관심이 적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었다.

      물은 체내 구성 물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체내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생화학적, 생리적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만큼[28]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활동적인 성인은 하루 3.0-4.5L의 수분을 필요로 한다고 알려져 있고[35],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30-49세, 50-64세 남성의 마시는 물 섭취량은 평균 1050.1±638.2ml, 898.0±556.9ml였다[36].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 중 하루 물 섭취량이 250ml 미만, 500ml 미만, 1000ml 미만인 경우가 각각 30%, 52%, 80%로, 대부분의 버스 운전기사의 물을 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체수분의 2% 손실은 갈증을, 4% 소실은 근육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낮은 수분섭취량은 만성질병과 연관이 있다[37,38]. 따라서 물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버스운전기사의 건강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한편, 커피는 대부분의 버스운전기사들이 자주 그리고 많이 섭취하고 있었다. 90.5%가 하루 1잔 이상, 12%가 하루 4잔 이상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는 버스 운전기사의 90.6%가 커피를 섭취하며, 하루에 4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34.5%에 달한다는 선행연구와 매우 유사한 결과였다[32]. 2011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주일 평균 커피를 8.6회를 마시는데[39],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1주일 평균 12.7회를 마셔 커피 섭취량뿐 아니라 횟수도 많았다. 버스운전기사들이 주로 섭취하는 커피믹스의 카페인 함량이 평균 52.2mg인 것을 고려하면, 하루 카페인 섭취량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40]. 카페인은 적정량 섭취 시 피로를 경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과잉 섭취 시에는 신경과민, 흥분, 불면 등을 유발하고, 위장, 심혈관계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41].

      본 연구 결과 중 직무 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커피 섭취량이 높아지는 관계가 있었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방법 중 하나로서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약물 섭취가 있고, 스트레스 증가가 커피섭취량 증가와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봤을 때[42,43] 커피 섭취가 근무불만족 해소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버스운전기사의 근무 중 화장실 사용의 어려움이 자주 발생할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직무 만족도가 낮아지고, 물 섭취량이 적어진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버스운전기사들은 커피를 자주 그리고 많이 섭취하고 있고, 직무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커피를 더 자주 마시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버스운전기사의 근무환경과 건강행태에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분석하고, 특히 그 동안 간과되어 온 음료섭취를 조사해 근무환경, 직무 스트레스 및 직무 만족도와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버스운전기사의 건강증진을 위한 개입의 근거를 제시한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은 음료 섭취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24시간 회상법과 같은 개방형 조사를 실시해 마실 수 있는 모든 음식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했고, 식품섭취빈도조사 방법 중에서도 비정량적인 것을 채택해 음료섭취빈도를 섭취량으로 환산할 수 없어 대상자들의 음료섭취실태를 정량적으로 볼 수 없었다. 이는 조사 시간 등 연구자의 역량 문제뿐 아니라 음료의 수분과 영양 성분 데이터베이스가 부재하다는 어려움으로 인한 것으로 추후 이를 보완하면, 보다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신체치수나 건강상태를 자가응답으로만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수분, 카페인, 당류 등 음료섭취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인과 건강결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표본수는 116명으로, 버스운전기사 집단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다 정확한 실태 및 문제 파악을 위해,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물을 언제나 휴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커피 이외의 다양한 음료를 판매하는 자판기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음료섭취가 가능한 방향으로, 또한 버스운전기사의 화장실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및 회사방침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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